
교육부 종합감사 방해 의혹에 관한 입장

교수노조는 서울캠퍼스 윤상철 총무인사팀장이 2022. 2. 24. 자로 전 직원에

게 발송한 ‘홍성태 총장과 권기환 기획부총장에 대한 공개질의’ 중 일부 

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.

윤상철 팀장은 “감사 수감 중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, 자기 분야

만큼은 학교를 위해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임하고 있었습

니다. 그 가운데 권기환 부총장님께서는 감사진행본부에서 ‘교육부에서 작

성한 확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댓가를 치르게 될 것’이라는 취지의 발언

을 하셨습니다.”라고 공개하였다.

그러면서 윤상철 팀장은 “증거로서 서류가 존재하고 추궁받는 감사수감자

가 서명 안하고 버티기만 한다면 담당자들은 감당도 안될뿐더러, 학교 전체

로는 역효과가 나기 마련인데 굳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

공포감까지 갖게 할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그것을 감수할 만큼 깊은 뜻이 

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”라고 지적하였다.

교수노조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, 2022. 1. 10. 자 구성원에게 드

리는 말씀(이메일 발송)에서 “감사를 촉발한 원인은 법인에 있으니, 학교발

전에 힘써온 교직원을 책임회피용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, 

감사 방해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고발하겠다”라고 경고한 바 있다.

교수노조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, 기획부총장이 명백히 교육부 감사를 방해

한 것이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

실 여부를 밝히고,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. 아울러 총무인사팀장이라는 직

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공개질의의 중대성, 심각성은 매우 크고, 그야말로 

우리 대학교로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. 윤상철 팀장이 이렇게 

공개질의를 하기까지 얼마나 심한 압박과 협박, 조사방해가 있었을지 짐작이 

간다. 윤상철 팀장의 공개질의가 우리 대학교에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이 정착

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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